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육아방송(대표이사 신경식·배호영),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와 함

께 환경보건교육 영상콘텐츠 등을 송출·홍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오후 서울 용

산구 동산빌딩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등 민감계층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보건 지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관련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 제공한다. 

육아방송은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서 관리·운영중인 홍보채널에 게재·송출한

다. 

아울러,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환경보건안전 실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일 어린이날

을 맞아 20분 분량의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을 송출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 기념 행사로 5월 5일 첫 방송을 시청한 가족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행사에 참여한 세 가족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매 방송마다 시청 

가족이 참여하는 소소한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www.keep.go.kr/chemistory) 

내의 홍보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영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

전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방송 및 환경보전협회와 다양

한 환경보건교육 자료를 제작하겠다"라면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응을 위해 올해에 환경보건교실과 건

강나누리캠프 개최, 환경보건전문가 양성 등 환경보건 교육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보건 교육 콘텐츠 방송에 송출, 5월 12일 협약식 개최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응 안내


